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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৖섭 중ࣙ기঺청장(사진)
은 “조선·해운 등의 ҵ조조ઁ 
과ઁ에ࢴ 경쟁۳ 있는 중ࣙ 
협۳사들의 피해를 최ࣙജ해
ঢ 한다”고 말೰다.
주 청장은 ૓난 26일 취੒ 

100일을 맞아 연 기ਖ਼간담ധ
에ࢴ “ҵ조조ઁ을 ೠ더라도 
‘ৢ  р뢚기’р 필요ೠ다”며 ࢵ
ੋ같ੋ ૓੺೰다. Ӕ는 “성장 
੠재۳을 따져 일न੺인 ঱۲
움에 빠진 곳에는 ૓원을 아끼
૓ 말아ঢ 한다”며 “Ӛ융권 등
에ࢴ 해당 ঺종의 ঺체라고 색
ঋ경을 끼고 평р해ࢴ는 ঋ 된
다”고 룝ࣙ뢚를 ֭ ৕다.
ҵ조조ઁ의 ૔Ѽ탄을 맞을 

중ࣙ기঺에 대한 ૓원책 뢢련
에도 들঱ы다고 뤪ഌ다. 주 청
장은 “૓방 중ࣙ기঺
청장들에게 피해 
예상 중ࣙ기঺의 
ധ생전략 뢢련을 주
문೰다”며 “ઁ
࠙ ঋੋ ഝઁ
되면 대상 ঺
체를 룜두 

만나보고 경쟁۳ 제고 방ঋ을 
೥께 고민ೠ겠다”고 전೰다.
주 청장은 ‘글로벌ജ’를 대

ঋ으로 꼽ক다. ঺체들의 해외 
진출을 도와 Ҷ내 수주 감ࣙ
를 만ധೠ도록 한다는 것. Ӕ는 
“일본은 조선঺  ੋ조Ӛ씩 살아
나고 있૓만 현૓ 기ਖ਼재঺체
의 경쟁۳은 떨঱져 Ҷ내 ঺체
р 충분히 통할 수 있다”며 “ӛ
성장ೠ는 중Ҷ न장도 경쟁은 
஘열ೠ૓만 조인ౡ벤처 등 다
양한 방ऩ의 진출을 룜색해ঢ 
한다”고 ь조೰다.
중ࣙ기঺중খധ도 논평에ࢴ 

“ҵ조조ઁ의 필요성은 동감한
다”면ࢴ도 “ҵ조조  ઁ과ઁ에ࢴ 
대기঺과 협۳ 관계에 있는 중
ࣙ기঺  ੋ피해를 볼 수 있다”고 
우۲೰다. 대Ӛ을 뤨૓ 못해 협
۳঺체р 연쇄 도산ೠ거나 Ӛ
융ധ사р ૓나஘게 হѼ한 심
사를 해 돈줄을 뢣아버릴 수 

있다는 것ੋ 다. 
  이현동  기੗  

 해양플랜ౡ 
전문기঺ 삼
ь엠앤౯р 
한Ҷ기록원
(KRI)으로࠙
ఢ 원유생산
੹장ೠো설비
(회PSO) 톱 사ੋ드 룜듈 최단기간 
제ਗ਼ 인증을 뤨ক다고 27일 뤩표
೰다. Ҷ내 대഍ 조선사의 ҵ조조
ઁ ࣚ 에ࢴ도 중견঺체р 해양플
랜ౡ 분ঢ에ࢴ 성과를 거둔 것으
로 평р뤨는다.
삼ь엠앤౯р ੋ 번에 공ӛ할 룜

듈은 호주ࠚ   200㎞ 해상에 ࠙ࢴ
있는 ‘ੌ न스 р스전’ 개뤩공사에 
투੓될 예ઁ인 회PSO의 상  ࠙࠙ 분
ੋ다. 2개로 ҵ성된 ੋ  룜듈은 с
с의 무게р 2000tੋ  넘는다. 심해
에ࢴ ୸출한 р스에ࢴ 수분을 제
거ೠ는 ো할을 한다. “해양플랜ౡ 
설비 р운데ࢴ도 р장 난도(難度)
р ֭ 다”는 게 ധ사 측 설명ੋ다.
삼ь엠앤౯는 ੋ  룜듈을 ণ 10

개월 만에 제ਗ਼해냈다. Ҷ내 대഍ 
조선사도 1년 ੋ 상 걸뢚는 ਗ਼঺ 기
간을 20%р량 단୹한 것ੋ다.

해양플랜ౡ 제ਗ਼ 분ঢ에선 공기
р ҏ 생산성ੋ다. 얼뢢나 빨뢚 만
드느냐에 따라 ঺체의 수ੌ성ੋ  결
ઁ된다. 공사 기간ੋ 길঱질수록 
제ਗ਼ 단рр Ӕ만큼 올라р기 때문
ੋ다. 대഍ 조선ࣙ들  ੋ해양플랜ౡ 
분ঢ에ࢴ 대규룜 손실을 낸 주된 
ੋ유 중 ೠ나도 공기р 당초 계ന한 
것보다 길঱졌기 때문ੋ다.
송무ࢵ 삼ь엠앤౯ 대표(사진)

는 공기 단୹을 위해 현장에 컨테
ੋ너뤤스를 ֮ 고 ੒न 사무실로 
썼다. ੋ 곳에ࢴ 매일 ৡ전 6न ૔
੿ ധ의를 주재೰다. 뤲관·조립·도
장 등 с 공ઁ에ࢴ 상충ೠ는 일  ੋ
뤩생ೠ면 뤣로 중재ೠ고 조ઁೠ기 

위해ࢴ다. 선주사인 호주 인ಘ스
와 뤩주처인 대우조선해양 관계ਖ਼
들과도 수न로 공ઁ에 대해 논의
೰다. ੋ 를 통해 다न ਗ਼঺ೠ는(재
벌ਗ਼঺) 것을 최ࣙജ೰다.
삼ь엠앤౯는 Ҷ내 해양플랜ౡ

산঺의 침체 ࣚ 에ࢴ도 두드러진 
실੺을 내고 있는 중견기঺ੋ다. 
૓난해 매출 1북23ল원형 ৖঺ੋ  ੌ
150ল원을 기록೰다. 전년에 비해 
매출은 12%형 ৖঺ੋੌ은 44% 증
р೰다. Ҷ내뿐 아니라 일본 싱р
포르 등 해외 해양플랜ౡ 기঺들
로࠙ఢ 수주ೠ는 등 न장을 다с
ജ한 것ੋ 실੺ 개선을 뒷뤨침೰
다.   안재광  기੗  ahnjk@hankyung.com 

ࣙ상공인연೦ധ는 ৡ는 북월 नೱ
을 앞둔 ‘김৖란법(࠙ ઁ청ఎ 및 Ӛ
품 등 수수 Ӛ૓에 관한 법)’ 개ઁ
 ੋ필요ೠ다고 ь조೰다.
ࣙ상공인연೦ധ는 27일 논평을 

통해 “뤤근혜 대통령의 김৖란법 
Ҷധ 재검토 요청에 ੺ӕ 동의한
다”며 “김৖란법의 기본 원ங과 취
૓는 공감ೠ૓만형 일࠙ 기관에ࢴ 
선제੺으로 ੺용ೠ면ࢴ 내수 위
୹ 조૙  ੋ곳곳에 나఍나고 있다”
고 뤪ഌ다.

ࣙ상공인연೦ധ는 대룝인 ‘명
절 ౢ 수’р 사라질 것으로 우۲
೰다. 김৖란법 नೱ으로 명절 
선물 인기 품룝인 농산물 수요р 
줄঱들঱ ࣙ 상공인 매출ੋ 감ࣙ
할 것ੋ라는 설명ੋ다. ੹녁 ऩ사
만 해도 처벌 대상ੋ 될 수 있঱ 
요ऩ঺계의 피해도 클 것ੋ라고 
내다봤다.
ࣙ상공인연೦ധ는 “내수 활성

ജ와 ࣙ 상공인 보호를 위해ࢴ도 
김৖란법은 연기ೠ거나 예외 항룝
을 ഝ대해ঢ 한다”고 ь조೰다.
  이현동  기੗  gray@hankyung.com 

체঱플러스 대표는 2북년 ࢵ준ࢴ 
간 ‘의ਖ਼’라는 한우물만 팠다. 대
ೡ 졸঺ 후 사무용 의ਖ਼঺체에 근
무ೠ다р 2005년 체঱플러스를 
설립೰다. 창঺ ੋ 후 ౢ ജ된 기능
을 э춘 다양한 의ਖ਼를 선보৕는
데 Ӕ중 ੿ੋऩ 의ਖ਼에 대한 ࣙ 비
ਖ਼ 반응ੋ ౢ 히 ઞক다. 쓰૓ ঍
을 땐 ৊러 개를 겹쳐 보관할 수 있
는 장੾ 때문ੋ었다. ‘등뤨ੋ만 ੿
는 게 아니라 ਖ਼동차 의ਖ਼처럼 팔
걸ੋ까૓ 룜두 ੿঱보ਖ਼’라는 생
сੋ 들었다. 3년간의 개뤩 기간
을 거쳐 ૓난해 ‘덩키의ਖ਼’를 내놨
다. 세계 최초로 등뤨ੋ와 팔걸ੋ
를 룜두 ੿঱ 쌓아둘 수 있는 기능
성 의ਖ਼다.

○접이식 등받이·팔걸이
덩키의ਖ਼는 팔걸ੋ와 등뤨ੋ에 룜
두 ੿ੋऩ 기능을 ੿룝೰다. 용도
와 공간에 맞춰 팔걸ੋ를 사용ೠ
૓ ঍을 땐 ੿঱둘 수 있다. 의ਖ਼를 
사용ೠ૓ ঍을 때는 등뤨ੋ를 반
으로 ੿঱ 책상 밑에 보관할 수도 
있다. 등뤨  ੋ폴딩 न스템은 사용
ਖ਼р 몸을 뒤로 ં 히더라도 등뤨
ੋр 뒤로 휙 넘঱р거나 ࠙ 러૓
૓ ঍도록 방૓ణ으로 고ઁ೰다. 

੿은 덩키의ਖ਼ ৊러 개를 겹쳐 쌓
을 수 있঱ 공간 활용성ੋ 뛰঱나
다. 팔걸ੋ를 ੿은 룜양ੋ 당나귀 
귀를 연상न켜 덩키의ਖ਼라는 ੋ
름을 붙৕다.
등판엔 메न ࣙ 재를 써 땀  ੋ차

૓ ঍고 통풍  ੋ잘되도록 ೰다. 플

라스౰ ࣙ 재로 제ਗ਼해 р볍고 운
반ੋ 편뢚ೠ다. 의ਖ਼를 ੿঱ 넣고 
다닐 수 있는 р방도 있다. 종류는 
ટऩ형 ੓ऩ형 고ઁ഍형 4~5인용 연결
഍형 뤩뤨ੋ഍형 세미나഍ 등 10৊개
에 달한다. 분홍 연두 ೠ늘색 등 
색상도 다양ೠ다. рѼ은 7만원
대에17 ࢴ만원 선ੋ다.

○೟교 관공ࢲ 등에ࢲ 인기
대표는 “인체공ೡ੺으로 설계 ࢴ
된 등뤨ੋ ࠙ 분ੋ 허뢚를 ੡아줘 
ৡ래 ঌ아 있঱도 허뢚 통증  ੋ생
기૓ ঍는다”고 ь조೰다. 인체공
ೡ੺ 제품을 내֮기까૓ 난관  ੋ঻
૓ ঍ক다. 개뤩비만 4ল원р량  ੋ

들었다. Ӕ는 “੿히는 팔걸  ੋӚ഍
을 설계ೠ는 게 ঱۲웠다”고 ೰다.
덩키의ਖ਼는 공간을 많ੋ 차૓

ೠ૓ ঍는 장੾ 때문에 관공ࢴ 공
공기관 등에ࢴ 먼੹ 반응  ੋ왔다. 
전Ҷ의 ೡ교 경찰ࢴ 동사무ࣙ 등
에 납품ೠ고 있다. ઁ ࠙조달우수

제품으로도 선ઁ됐다. 온라인 쇼
핑몰과 홈쇼핑형 ࣙ 셜커머스 등에
대표는 “ટऩ ഍ ࢴ .판매한다 ࢴ
태 제품은 일ऩ૚ 등 음ऩ੾에ࢴ 
인기р ֭ 다”며 “р볍고 휴대ೠ
기 ઞ아 낚न 동호ധ와 보ౡ 동호
ധ에ࢴ도 선호한다”고 말೰다.

○“의੗ 전문 강소기업으로”
해외 न장 공략도 본Ѽജೠ고 있
다. 우선 ટऩ 문ജр 보편ജ된 일
본 न장에 ૚중ೠ고 있다. ૓난해 
일본 수출 물꼬를 튼 체঱플러스
는 싱р포르 등 아न아와 중동 ૓
ো으로 न장을 넓혀갈 계നੋ다. 
Ҷ내외 न장을 ѻ냥한 차별ജ된 
기능성 의ਖ਼도 ࣚ ࣚ 내֮고 있다. 
뤩 뤨침대р ੿히는 의ਖ਼를 비롯
해 р슴뤨ੋ와 팔뤨ੋр 있঱ 스
뢢ౡ폰을 ੋ 용ೠ기 편뢚한 의ਖ਼형 
변഍ р능한 의ਖ਼ 등ੋ다.
대표는 “푹신한 의ਖ਼를 선호 ࢴ

ೠ는 경향  ੋ있는데 ৡ래 ঌ아 있
더라도 허뢚에 무뢚р р૓ ঍는 
것ੋ ઞ은 의ਖ਼”라며 “기능성 의
ਖ਼ 분ঢ에ࢴ 선두를 달뢚는 세계
੺인 ьࣙ기঺  ੋ되는 게 룝표”라
고 말೰다.  인천=김정은  기੗
    likesmile@hankyung.com 

○‘이달의 으뜸중기 제품’은 이메일(art@hankyung.com)로 신청받고 있습니다. 한Ҵ경제신문 홈
페이지(e자ent.hankyung.com)를 참조ೞ세요.
○이달의 으뜸중기 제품 △ೖ엘케이테크놀로지-ADAS CAM 옵티언 (02)6675-0202 △솔미테크-
가정용 헬스카메라 리핏캠 (070)7558-9877 △이지೗-ҳ강세정기 워터프로스 (063)236-0988 
△체어플러스-덩키의੗ (031)435-2244 

29년 의੘ 만들기 ‘한우물’

3년 노۲끝에 세계 첫 개ߋ

등ߊ이가 허리 잡아줘 

오래 앉아도 통증 없어

여러개 겹쳐 쌓을 수 있어

공간 활용도 좋고 운반 편해

삼강엠앤티, 해양플랜ౠ 최단기간 제ਖ਼
FPSOݽ듈 공사 기간 20% 단축 … 업종 침체 속 선전

손오공 ‘터닝메카드 한정판’

완ҵ전문기঺ 손
ৡ공ੋ 2북일࠙
ఢ ‘ఢ닝메카드 
Ґ드 스ಗ셜’(사

진)을 한  ઁ수량으로 판매한다. 
Ґ드 스ಗ셜은 ఢ닝메카드 인기 

캐뢛ఢ인 캉न형 나뤳ਗ਼형 ఍ੋ탄형 킹
죠스 등 4종으로 ҵ성됐다. ఢ닝
메카드 최초의 한ઁ판 제품으로 
고ӛ스러움을 ь조ೠ기 위해 Ӛ색
으로 뢢감 처뢚೰다. 기존 종  ੋ재
질  ੋ아니라 플라스౰ 재질의 ‘플
레ੋౡ 메카드’ 세 장도 제품 ҵ성
에 포೥해 ࣙ 장р஘를 ֭ ৕다는 
게 ധ사의 설명ੋ다.     

체어플러스 대표가 등받이와 팔걸이가 접히는 ‘덩키의੗’의 특징을 설명ೞ ࢳ준ࢲ
고 있다.  김정은 기੗

소상공인聯 “김영란法 개정해야”

‘명절 ౡ수’ 실종 우۱

삼강엠앤티가 최단 기간 제੘ 인증을 받은  FPSO 톱 사이드 모듈.  삼강엠앤티 제공

중소기업

 체어플러스‘덩키의자’  

등받이·팔걸이 모두 접히는 ‘바른자세 의자’
  취임 100일 맞은 주영섭 중기청장

“조선·해운 구조조정 과정서 
 ‘될만한 협۲社’는 지원해야”

    gray@hankyung.com


